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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6. 6. 29.(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 고승찬 ☎ 760-7400

업무담당자 주재연 ☎ 760-7414

홍보담당자 양지순 ☎ 760-7514

이축형 수형 적용한 만감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

- 개심자연형 대비, 방제 시간 74% 감소, 해충 방제 효과 최대 31%p 향상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신품종 만감류에 

적용한 이축형 수형이 기계를 활용한 병해충 관리에서 노동

력을 줄이고 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

혔다. 

 ○  최근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

되면서 과수 재배의 기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 만감류는 주로 개심자연형으로 재배돼 농기계를 이용

한 병해충 방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농업기술원은 이축형 수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해, 자체 육성 품종인 ‘가을향’과 ‘우리향’을 대

상으로 기존 개심자연형과 비교 시험을 실시해 방제 소요시

간과 농약 부착률, 해충 방제 효과를 분석했다. 

   * 개심자연형: 주간을 일정 높이에서 절단하여 나무 중심부를 개방하고, 3개의 주지

를 입체적으로 형성한 수형

   ** 이축형: 두 개의 주간을 중심으로 수관을 형성한 평면형 수형

□ 연구 결과, 이축형 수형은 기계 방제 시 방제 시간을 단축하

고 농약이 균일하게 부착돼 해충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소형 무인방제기를 활용한 방제 시간은 인력 방제보다 평균 

74% 감소해 노동력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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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부착률은 이축형 수형의 수관 상·중·하부 전 구간에

서 90% 이상 균일하게 부착된 반면, 개심자연형은 일부 구

간에서 부착률이 크게 낮았다.

 ○  해충 방제 효과 역시 이축형 수형이 우수했다. 진딧물 방제 

효과는 99.0%, 귤응애는 84.5%, 총채벌레는 88.5%로 조사됐

으며, 개심자연형보다 5~31%p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농업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축형 수형과 스마

트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설 만감류의 생력화 재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재연 농업연구사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 재배의 기계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축형 수형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정립

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계한 생력화 재배체계를 개발해 

농가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